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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년층에 계시는 분들은 여순 반란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.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도 잘 아실 것입니다. 한국이 낳은 다섯 분의 성인 중 한분으로 알려져 있는 손양원 목사님은 여순 반란 사건 때 두  아들이 공산 주의  반란 도당에 의해서 살해되었습니다.  반란이  수습되어 손 목사님 두 아들을 살해한 자가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져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손 목사님은 당신의 아들을 살해한 살인마의 구명 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 사형수를 석방시켰습니다. 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사형직전에 살려냈을 뿐만 아니라 손목사님은 아들을 죽인자를 양자로 삼았습니다. 그리고 친자식 이상으로 사랑하며 함께 살았습니다.  손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자를 원망하지도 않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섭섭함을 내포하는 언사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. 
그러다가 6.25 전쟁이 타졌습니다.  들리는 말에 의하면 손 목사님의 양아들로 살아온, 손목사님의 아들을 살해한 자는 다른 공산 주의자과 합세하여 손 목사님을 총살했다고 합니다. 아무리 공산주의자라고 하더래도 자기를 사형집행으로부터 구했고 양자로 삼아 친자식 이상으로 사랑해준 양아버지를 총살하도록 할 수 있답니까? 공산주의자들은 본체가 그런 놈들이다고 말한다면 저도 추가할 말이 없습니다. 그렇지만 손목사님에게 행한 잔인 성은 인간의 탈을 쓴 사람이라면 상상을 초월한 극악 무도한 마귀 이하의 흉범죄자입니다. 흉범자들의 손에 목숨을 잃고 천국으로 가신 손 목사님은 인간의 영역을 초월하신 성자이셨습니다.
6.25 전쟁 당시 저의 부친도 공산주의자들이 학살했습니다.  “원수를 사랑하라”는 가르침을 주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한 사람이면서 저는 아직도 부친을 살해한 자가 누군인지 또 어디에서 살해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. 그래도 한 사람이든지 여러 사람이든지 그들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.
10여년 전에 로스 안젤레스에서는 소녀의 간간 범이 채포되었습니다. 계획된 것은 아니였겠지만 그 범인을 호송하던 경찰관은 강간 당한  소녀의 아버지지였다 합니다.  성폭행의 희생자의 아버지인 호송 경찰관은 범인을 호송하던 중 자기가 소지한 권총으로 그 범안을 총살했습니다. “내가 그 경찰관이었더러면 나도 그놈을 쏘아 죽였을 것이다.” 는 생각을 하지 않을 아버지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.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범인들을 위하여 최후에 기도했습니다. “아버지시여,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. 그들은 자기들이 행한는 죄를 모르는 자들입니다.”  저를 포함해서 평인들은 상상도 못할 용서와 사랑의 극치를 보이신 것입니다.   

예수님이나 손 양원 복사 처럼  초인간 적인 무한 한 폭의 용서를 일반인들은 감히 생각도 못할 것입니다. 그러나 정치계나 사화 활동을 함에 있어서  인간 적인 주장과 이념이 좀 다르다고 해서 관용을 베풀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. 대인 관계에 있어서 서로 다른 점에 중점을 두고 서로 다투기보다 상호 간의 공통점에  기초를 두고 대동 단결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.  끝
